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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바닷길 교통신호등 ‘항로표지’ 
보호 캠페인 실시

- 항로표지 추돌사고 예방 홍보 및 선박 계류행위 지도·점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문수)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항로표지에 

대한 선박 추돌사고 및 선박 계류행위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 보호 캠페

인’을 실시한다.

항로표지란 안전한 뱃길을 표시해주기 위해 항로나 항로 주변 암초 등에

설치하는 등부표, 무인등대, 등표 등으로 도로의 교통신호등에 해당하는 

해상교통 안전시설을 말한다.

운항 중인 선박이 항로표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 손상과 인명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항로표지 기능이 정지돼 다른 선박들이 항로를 잘못 판단해 

충돌, 좌초 등 심각한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목포해수청은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선박 운항 관련 기관, 업·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항로표지 접촉사고 방지요령, 사고 발생 시 신고방법, 항로표지

시설 선박 계류 금지 등이 수록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선박 종사자들에게

안전운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로표지시설 선박 계류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도 병행해「항로표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항로표지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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